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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일은 공부용으로 다우받거나 전달할 수 있으나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1강 file no.1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리학사 5주 1회차 [분트와 그 제자들]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

다. 실험 과학으로써의 심리학의 독립을 가능하게 한 분트와 그의 제자들의 연구 내용, 이

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강 file no.2

5주 1 회 차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19세기 분트 이전의 과학적 배경을 다시 한 번 훑어보

고, 빌헬름 분트의 생애를 살펴보고, 심리학의 첫 실험실을 설치했던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 분트가 저술한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분트의 주요 공헌을 살펴보고, 

분트의 연구 접근, 프로그램과 연구 방법을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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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file no.3

5주 1회 차 학습 목표는 분트에게 영향을 준 시대사조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하는 것하

고 분트의 생애 특성과 심리학 첫 실험실 사실을 파악하고 분트의 연구 프로그램의 유형과 

방법론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1. 19세기 Wundt 이전 독일의 과학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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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file no.4

 본강의로 들어가서 19세기 분트 이전 독일의 과학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까지 이야기한 데카르트 등 여러 선대 철학자들의 영향만으로 분트가 과학으로써의 심리

학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다른 시대적 분위기라든지 시대적 성질, 시대 

정신이(Zeitgeist) 배경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트가 과학적 심리학을 출발 시키게 한 당시의 유럽의 학문적 과학적 문화적 

배경은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이제 당시의 유럽 각 국가별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

겠습니다.

5-1강 file no.5

5-1강 file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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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실험과학적 측면을 보면 지난주에 얘기한 바와 같이 17세기에서 18세기의 프랑스가 

과학과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독일은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었고, 프랑스가 엄밀 과

학이라든지 수학적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적 확률적 이론, 기계론 등의 학술적 이론뿐

만 아니라, 각종 자동 기구, 그러니까 장난감 등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들이(또는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문화적 중심 국가였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

험적 방법 이론과 경험 과학에 대한 철학적 틀이 영국의 경험론적 연합주의자들과 스코티쉬 

학파에 의해서 가다듬어 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생물학, 생리학의 실험 과학 연구의 구체화

가 점차 시작됐고, 한편, 이태리에서는 르네상스 이 후에 생물학과 의학 중심의 실험 과학

이 발달 했던 것입니다. 실험 과학의 사조가 이 당시에 유럽 여러 나라에 팽배했었습니다.

  다음에 프랑스 과학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시에 프랑스에는 과학원이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에 시작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적 지원을 받는 프랑스 과학원은 각 학

문별 분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학술지, 학회, 이런 것이 조직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퍼져있었고, 서로 정보 교환을 잘 하는 그런 체제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20세기 들

어와서 오늘날 시점에서야 비로소 한국이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이 당시 프랑스는 갖

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이론이 프랑스에 도입되어서 수학적 자연관, 기계적 결정론 등이 많이 

전개가 되어서 기계적 인간관, 기계적 우주관이 발전됐고 뉴턴의 질량(quantity)이라든지 에

너지(energy) 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세분화 하려는 시도가 프랑스에서 있었고, 교육의 측

면에서는 자연과학에 근거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관찰과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

기가, 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문화체계가 귀족으로부터 

일반 시민에게로 퍼져서 과학이 평민화가 되고 실제로 응용 안 되는 분야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인정되는 그러한 진보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1강 file no.7

계속해서 프랑스 이야기를 한다면, 나폴레옹 시대에는 군사 목적으로 엔지니어와 공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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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등의 기술을 인정해서 프랑스 사회가 테크놀로지(기술)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

다. 그 다음에 미분, 적분, 통계치를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래서 출산이라

든지 결혼 등을 통계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미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

다. 18세기에 수학자 라플라스는 통계이론, 확률이론을 발전시켰는데 나폴레옹의 전속 통계

학자로 공헌을 했고, 화학자 라보아제는 양적 화학을 다른 생활과 가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프랑스는 학문 간의 협동이라든지 지도자 배출이 비교적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적 사회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1강 file no.8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19세기 초의 독일 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독일 

대학의 교과서는 모두 불어로 되어있었습니다. 고로 문화 중심은 프랑스에 있었고, 프랑스

에 유학해서 교육이나 철학 교육을 받고 독일로 귀국하는 상황,  마치 20세기와 지금의 우

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처음에는 프랑스의 

과학을 소개한 후 번역을 하거나 했는데, 점차 독일에서도 독립적 연구의 움직임이 일어났

고 화학이 발전하면서 화학과 물리학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물리학과 생물학의 연결이 점차 

이루어졌습니다. 

5-1강 file no.09

  프랑스에서 생물과학이 발전하게 되어서 큐비에(G. Cuvier) 등의 고고학, 생물학의 학자

들이 등장하여 유기체의 종과 류를 분류하는 등으로 자연과학적 지식의 축적을 도왔습니다. 

5-1강 file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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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독일에서 실험물리학, 실험생리학이 발달되면서 시각, 청각을 생리학적으로, 물

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져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헬름홀츠 같은 사람

이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실험 심리

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조를 따라 19세기에 독일에서도 생물과학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독일에서 

생물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독일의 대학의 체계의 

발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세기 처음에는 기초 과학적 학문에 대한 연구가 독

일에는 아직 없었는데, 1774년에 철학과가 괴팅겐 대학교에서 설치되고 곧 이어 22개 대학

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교양 교육을 강조하면서, 철학이 오늘날과 같은 좁은 의미의 철

학이 아니라 과학을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영역을 다루는 분야(대학 학과)로서 독일에서 발

전되며 대학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일반 학문뿐만 아니라 생물, 물리 과

학, 역사, 과학 방법론 등의 과학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분야로서의 즉 Wissenschaft로서의 ‘과학’이라는 체계가 독

일에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과학을 형성하고, 수학적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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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발달하고, 프랑스 나름대로 언어 분석적 방법이 발전하고, 거기다 낭만주의까지 개입이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내려온 ‘물질’과 ‘운동’의 개념으로부터 ‘생명체’에 주의를 돌리고, 

이를 탐구하는 그러한 사회 전반적 문화적인 변화가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적 문화 흐름의 사조가 독일로 수입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신학, 의학, 법학, 

철학의 4개 분과학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기존 대학 체제가 신의 계시가 아닌 자연에 대한 확

실한 지식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여러 학문 분야로 구성된 경험적 과학(Wissenschaft)을 추구하

는 ‘훔볼티안 대학’체제로 바뀌면서 ‘과학’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고, 신학, 의학, 법학 이외의 

모든 주제들을 포괄하는 분야로 간주되던 철학에서 여러 과학적 학문 분야들이 낱개의 학문 분

야로 독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철학(Naturphilosophie)으로 불리던 분야가 자연과

학(Naturwissenschaft)으로 분리되어 인문학의 문화과학 또는 정신과학

(Geisteswissenschaft)과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5-1강 file no.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독일의 과학-학문관의 타 국가와의 차이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국/ 프랑스 독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양적 연구에 중점 언어해석적 방법론과 체계화에 중점

 

생물과학/ 문화과학 : 2차적 위치 모든 과학 : 동일한 중요성

생물과학과 문화(정신) 과학은 연구 가능하고 또 연구해야한다고 봄;

  실험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지적 과정 자체도 과학적 연구가 가능함;

  연구되기 힘들다고 봄 지식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과학적일 수 있다

물리과학만 진정한 과학 모든 과학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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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과학의 연관성에서 설명해야 함

생명 현상을 물리학과 생물과학 생명현상을 다른 과학에서와 같은

   위주로 설명하려함    방법으로 접근/ 상호 연관성

                                        - 대학 학생 및 교수 간의 교류 풍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독일의 과학, 학문관을 영국, 프랑스와 비교하는 내용이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

국, 프랑스가 양적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독일은 언어 해석적 방법론과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양적 연구에 중점을 둔 프랑스의 특징을 나중에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생물 과학과 문화 과학을 2차적 위치에 두었는데, 독일에서는 모든 

과학이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생물과학과 문화과학(정신

과학)이 실용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연구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반해서 독일에서는 연구 가

능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인간의 지적 과정 자체도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앞선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

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과학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물리과학만 진

정한 과학이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학자들은 모든 과학의 통일성, 모든 과학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보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생명현상을 물리과학과 생물과학 위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독일에서는 생명현상을  다른 과학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

고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 대학 

간 학생, 교수의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많은 지식이 서로 교환되고 발전되는 그런 바탕이 이

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당시 네델란드도 학문적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는

데, 생물학자 Herman Boerhaave라든지 그 제자 Albrecht von Haller 같은 사람들이 생물학 

측면에서 인간 동물의 생리현상을 분석하고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상당히 진

척 시켰습니다. 그들은 영국,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실험 방법을 생물학에, 생체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할러(Haller) 등은 감각-운동 신경계 간의 구별을 하는 

등을 통해서 신경계 실험 생리학, 신경계의 생리학이 발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생리

학적 과정들을 점성술적 원리에 의존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것을 실험법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등의 접근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1강 file no.13

5-1강 file no.14

  18세기 전후로 독일에서 이러한 ‘Wissenschaft’로서의 ‘과학’에로의 발달은 있었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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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인간을 신체 중심으로 의학적, 병리학적, 생물학적 면으로만 보았으며, 비록 새로운 사

회적, 윤리적 철학이 왕성하였으나, 인간을 개인적 생활 경험과 대인간의 집단적 생활 경험

에 바탕을 둔 하나의 새로운 통일된 넓은 인간관 틀이 부여된 ‘심리학’의 창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19세기를 경과하면서야 이러한 새 개념의 심리학이 생물과학, 사회과학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여러 사조의 흐름을 수렴하여 하나의 통합적 틀로 제시할 필

요성이 점증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해낸 19세기 후반의 학자가 바로 빌헬름 분트인 것입니

다.

5-1강 file no.15

   분트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선대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라이프니쯔, 볼프, 

칸트, 헤르바르트의 대륙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험론

의 영향을 받았고, 독일의 실험 생리학의 시조였던 요하네스 뮬러(Johannes Mueller)의 제

자였으며, 프랑스의 듀보아 레이몽(Emile du Bois Reymond; 

http://en.wikipedia.org/wiki/Emil_du_Bois-Reymond)이라는 생리학자의 영향을 받았고, 

마그누스(Heinrich Magnus; http://en.wikipedia.org/wiki/Heinrich_Gustav_Magnus)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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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헬름홀츠(Helmholtz)의 물리학과 생리학 및 심리학적 실험 등에서 영향을 받아서, 독

일의 형이상학과 영국의 경험주의가 융합되고 독일의 과학적 생리학적 실험적 그런 배경이 

분트에게서 통합되어서 새로운 과학적이며, 실험적이고 생리학에 바탕을 둔 그러한 넓은 의

미의 ‘심리과학’이 분트에게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5-1강 file no.1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트에게 영향 준 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독일 생리학이 있는데, 17세기와 19세기에 개구리의 다리의 반사라든지 인간의 무

릎 반사와 같은 반사(reflex)연구나, 할러(Haller) 등이 제시한 감각 운동신경의 구분, 뇌의 

부분과 심적 기능 연결 연구, 신경계에서 신경 흥분의 전도와 감각 생리적 기제의 연구, 생

리학의 실험적 방법 등이 분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골상학도 도움을 주었다고

도 합니다. 

2. 영국의 연합주의와 관념론 -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을 관념과 관념 사이의 연합으로써 분

석하는 연합주의 입장과 아이디어(관념) 하나하나는 감각에 기초하여 있다는 감각주의 경험

론을 받아들였고, 실험 이론, 영국 연합주의에서 스코티쉬 학파에서 제시했던 내성법, 연상

이론, 감각의 강조, 영국의 연합주의에서 나온 ‘심적 화학(Mental Chemistry)’ 관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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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분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3. 앞에서 언급한 반응시간 연구(돈더스의 반응 시간 연구)의 영향을 받고, 

4. 지난번에 얘기한 베버, 페크너, 헬름홀츠의 정신물리학(심리 물리학) 전통의 연구 - 그러

니까 심리 현상에 수학을 적용해서 수리적 표현을 하고 그런 것을 실험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의 영향을 받고, 

5. 그리고 아직은 이 강의에서 언급 안 되었지만 앞으로 언급될 진화론 전통의 영향이 있는

데, - 진화론의 입장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 

화석이라든지 동물들을 살펴보고 이론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을 적용한 것이

었죠. - 그런 경험적 방법을 분트는 받아들이고, 

6.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유물론적 기계론과 프랑스의 수학, 엄밀 과학의 강조를 받아들이고, 

7. 분트의 바로 전 세대의 학자였던 Herbart나 Hermann Lotze나 Johannes 

Müller(http://en.wikipedia.org/wiki/Johannes_Peter_M%C3%BCller) 등이 취한 접근인 심

적 상태를 수량화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조들이 분트에게 영향을 준 주요 

사조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빌헬름 분트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Wilhelm Wundt의 생애

5-1강 file no.17

5-1강 file no.18

 분트의 생애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것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튀빙겐대학, 하이델버그대

학, 베를린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베를린대학에서 유명한 생리학자인 요하네

스 뮬러(Johannes Mülller)의 연구소에서 실험생리학과 과학에 대한 훈련을 받고, 하이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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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학에서 물리학자 헬름홀츠의 조교로 일하면서 생리학적 실험을 배웠고, 하이델버그 대

학에서 생리학 관련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취리히대학으로. 나중에는 라

이프치히대학으로 옮겨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1879년에 심리학 실험실을 세계 최초로 세우

고, 심리학을 경험과학으로써 독립시켜 출발 시켰습니다.

 분트에게는 여러 학자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헤르바르트나 뮬러나 J. S. Mill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철학자 논리학자였고, 헬름홀츠는 실험생리학 접근을 하는 물리학자였고, 베

버 등의 학자들은 생리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베인만이 심리학자이긴 했는데, 

베인은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무엇을 연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상적, 이론적인 심리학

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트는 철학과 교수이긴 하지만(이미 언급하였지만, 

당시에는 신학대, 의대, 법대 이외의 다른 여러 분야는 모두 철학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었

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이 모두 심리학자로 간주했고, 이론적이나 추상적으로 심리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경험적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헬름홀츠가 분트에게 영향력을 주었다 라는 것과 187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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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실을 열었는데 실험기구로 차 있는 그의 실험실이 대학에 

의하여 실험실로  인정되기는 1879년이라고 합니다. 

 [분트의 저술]

  분트가 평생 동안 저술 한 양이 5만 페이지에 달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생 동안 매

일 2페이지씩 정도의 책을 쓴 분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심리학이 실험실 실

험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내는 생산적인 실험과학 일 수 있다는 걸 보였고, 심리학 지식의 

이론적 체계를 세울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분트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20세기 인지심리학에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5-1강 file no.19

5-1강 file no.21

. 1862년에 ‘지각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감각적 인식 이론’

이라는 책을 분트는 썼습니다. 그는 페크너와 헤르바르트의 영향을 받았고, 실험생리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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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일 뿐만 아니라 실험심리학도 과학이라는 주장과 심리학은 과학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

해서는 실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저술을 했습니다.

 1862년에 자연과학 관점에서 심리학 강좌를 개설하고 인간과 동물 정신에 대한 개론을 썼

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 심리학 강좌도 개설하고, 1873년에 그 유명한 ‘생리 심리학의 기초

(Grundzu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ie)’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트

는 생리학자로부터 심리학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는 또 심리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분트의 ‘생리심리학의 기초’ 책은 1911년까지 6판이 출간되었습니

다. 

5-1강 file no.22

5-1강 file 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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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file no.35

  (http://academic.udayton.edu/gregelvers/hop/?m=3&a=87&key=50) 사이트에서 보시면 

분트 관련 사이트 목록이 있고, (http://elvers.us/hop/index.asp?m=3&a=87&key=75)에는 

분트가 저술한 책 목록이 있고, 이 사이트에서 몇 단계를 거치면 분트에 관하여 저술된 책

의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트의 저술의 주요 사건을 다음의 셋 중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생리심리학의 기초(Grundzu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ie)’라는 책이 Edward 

B. Titchener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904) (“Principles of Physiological 

Psychology”).

[2]. 그 다음 1881년에 심리학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심리학 학술잡지는 이

보다 5년 앞서서 영국에서 Aberdeen 대학의 연합주의 심리학자 베인(A. Bain)에 의해서 

[Mind]라는 잡지가 1876년에 출간됐었는데, - 이 잡지가 과거에는 유명한 논문들이 실렸

고 오늘 날에는 분석철학 중심의 잡지이지만 - 창간 당시는 심리학이 자연과학이 될수 있

는가 하는 철학적 논의를 게재하였고 경험과학의 학술지는 아니었습니다. 경험 과학적 심리

학 학술지로써의 제대로 기능한 것은 분트의 ‘Philosophische Studien (철학적 연구)’라는 잡

지이었는데, 이름으로 보아서는 철학 학술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학 실험들이 많이 보

고가 됐습니다. 

 [3]. 1900년대에서부터 1920년대까지 10권에 달하는 민속심리학, 문화심리학 또는 사회

심리학이라고 번역 될 수 있는 'Völkerpsychologie'라는 방대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가 다른 저술을 한 책들을  연대별로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880-1883 년: ‘논리학(Logik)’ 저술

- 1880 ‘생리심리학 기초’ 개정판(2권), 1887 3판, 1893 4판, 1902-1903 5판(3권)   

, 1908-1911 6판, 

- 1881: 심리학 잡지: ‘Philosophische Studien’ 창간

- 1886: ‘윤리학 (Ethik)’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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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9: 철학의 체계(System der Philosophie): 과학적 철학 관련 저술

- 1911: ‘Einfuhrung in die Psychologie (심리학 개론)’ 저술

- 1900년부터 시작하여 1920년 까지 ‘민속(문화)심리학 (Völkerpsychologie)’ 저술:      

1900-1권, 1904-2권 -> 1920-10권: 계속 개정판, 확장판, 추가 권 저술 

3. 심리학 첫 실험실

5-1강 file no.25

5-1강 file no.24

  분트는 1875년에 라이프치히대학 철학과에서 심리학 실험을 시작했고,1) 1878년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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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Psychology Labs

Founding of laboratories of psychology (From 1875 to 1890)

Year founded Founder or Person in Charge Institution Location
1875 (de facto)

1879 (tradition date)
W. Wundt Leipzig Germany

1874-6 (de facto)

1891 (de jure)

W. James

H. Munsterberg
Harvard U.S.A.

1881 G. E. Muller Gottingen Germany
1883 (closed in 

1887)

reopened in 1903

G. S. Hall

J. M. Baldwin

Johns 

Hopkins
U.S.A.

1886 V. Bekhterev Kazan U.S.S.R.

1886 H. Ebbinghaus Berlin Germany

1886 A. Lehmann Copenhagen Denmark

1887 J.McK. Cattell Pensylvania U.S.A.

1888 W. L. Bryan Indiana U.S.A.

1888 J. Jastrow Wisconsin U.S.A.

1888 Y. Motora Tokyo Japan

1988 H. Munsterberg Freiburg Germany

1889 H. Beaunis &A. Binet Sorbonne France

1889 E.C. Sanford Clark U.S.A.

1889 G. Sergi Rome Italy

1889 C. Stumpf Munich Germany

1889 H. K. Wolfe Nebraska U.S.A.

적으로. ‘심리학 실험실’이 라이프치히대학에서 처음 명명되었습니다. 이 실험실 공식 명칭

은 ‘Psychologische Institut’,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실 이었습니다. 이는 공식 행정 단위이었고 

여러 개(11개) 의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심리학의 첫 실험실인  분트의 실험실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놓은  사이트가 .

http://www3.niu.edu/acad/psych/Millis/wundtslab/index.htm에 있습니다. 그리고   

http://www3.niu.edu/acad/psych/Millis/wundtslab/instrument.htm에 분트의 심리학실험실

에서 사용되었던 실험기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http://www3.niu.edu/acad/psych/Millis/wundtslab/epl.htm 의 미국 북일리노이 

대학 심리학과 사이트에서 보면, 1875년에서 1890년 사이에 세계에서 심리학 실험실이 설립

된 연도와, 그 실험실을 설립한 심리학자, 대학 이름, 그 다음에 나라  등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

다. 이를 다음에 표로 제시합니다. 

1) 라이프치히 대학과 하바드 대학 중에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어디에서 누가 먼저 세웠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교육용 장소나 실험기구 보관 장소가 아닌, 전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실험실로서는 1879년의 

라이프치히 대학의 심리학실험실이 먼저였고 그 4년전에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는 교육용으로 심리학 연구실

을 사용하였지만, 1883년에 존스합킨스 대학에서 스탠리 홀이 미국 첫 심리학실험실을 세웠다고 전하여져 오

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제자인 스탠리홀(Granville Stanley Hall)은 분트에게서도 훈련을 받았고 미국

심리학회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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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J. M. Baldwin Toronto Canada

1890 B. Bourdon Rennes France

1890 J. Mck. Cattell Columbia U.S.A.

1890 G. W. T. Patrick Iowa U.S.A.

1890 J. H. Tufts Michigan U.S.A.
By 1900, more than one hundred psychological laboratories had been established 
worldwide.

5-1강 file no.26

이에 따르면,

- 1875년에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분트가 처음으로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는데 공식적으

로 인정되기는 1879년 이었습니다. 

-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는 1874년에서 76년에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 실험

실을 만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분트의 제자 뮨스터버그(Hugo Muensterberg)가 1891년에 하

버드에서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886년에 소련에서 카잔대학에서 생리 심리학의 조건 반응 연구를 

한 베크테레프가 심리학 실험실을 열었고 

- 1886년에 덴마크에서 레만이 코펜하겐 대학에서 열었고, 

- 동양에서는 1888년에 일본 도쿄대학에서 모토라가 실험실을 설립한 것이 최초라고 볼 수 있

겠습니다. 112년전인 1900년이 되어서는 전 세계에 약 100개 이상의 심리학 실험실이 설치되

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의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에 1927년에 하야미 교수가 라이프치히 대

학의 분트(Wundt) 심리학실험실과 동일구조로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 시설을 갖

추었으며. 계속 발전한 실험실규모나 설비는 당시 일본 본국과 일본치하에 있는 나라들의 

여러 대학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합니다.2)

5-1강 file no.27

  위에 제시된 사진들에서 보면, 분트가 설립한 라이프치히 대학의 심리학실험실 건물이 맨 

왼쪽 위의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고 (당시에도 심리학 실험실이 하나의 별도의 빌딩을 가지

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실 배치 도면이 오른쪽 위 사진에 나와 있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분트와 그의 제자들이 심리학실험실에서 실험 기구 주변에서 촬영한 역사적 사

진이(이 사진은 심리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사진입니다.) 있습니다.

2) 원전 : 임상심리학회장을 역임한 염태호 교수가 일본 사료, 정양은 교수, 차재호 교수 등의 글을 참조하여 한

국심리학회 산하 임상심리학회 사이트의 자료실에 올린 자료

(http://community.freechal.com/ComService/Activity/PDS/CsPDSContent.asp?GrpId=560198&ObjSeq=1&

PageNo=3&DocId=31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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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슬라이드에서 심리학의 초기 실험 도구들의 모음이 제시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북 

일리노이 대학의 사이트에 가보면 심리학 실험에 사용된 여러 도구들의 그림과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당시 사용된 실험 기구들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3.niu.edu/acad/psych/Millis/wundtslab/instrument.htm)

 

  

5-1강 file no.28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 같은 것은 가운데가 기억력 테스트 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오

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시계가 있고 누르는 단추들이 있는 것이 있는 실험기기입니다.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분트의 실험실의 중요한 연구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도 일종의 기억력 테스트 기계이고 오른쪽 아래 중간은 우리가 시야에서 맹점이 나타나

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실험 도구였고, 오른쪽 맨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는 순간 노출기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자극을 노출하고 그 반응 시간을 재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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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분트는 실험실 실험 연구를 통하여 과학으로써의 심리학을 출발시켰을 뿐 아니라 많은 제

자들을 실험 과학도로써 배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분트가 강의할 때는 오늘날

과는 달라서 분트가 강의하러 들어갈 때에는 제자 박사들이나 제자 조교들이 같이 따라 들

어가고 그 사람들이 배석한 가운데서 분트가 강의하는 그런 스타일의 강의를 했습니다.

 

5-1강 file no.29

5-1강 file no.31

3) 미국 오하이오 주 에이크론대학(University of Akron)에는 심리학사센터(Center of the History of 

Psychology ; http://www.uakron.edu/chp/)가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심리학 박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

트의 메뉴에서 “Archives”의 "Artifacts"에서 보면 1000 여개의 심리학 관련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만 웹에서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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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실험실과 도구를 완비하고 심리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독립시켜서 심리현상을 

경험적으로, 실험을 통해 연구하는 전형을 보여주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전 세계에

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출발에 공감하는 학생들, 연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네델란드에서, 이태리에서, 일본에서. 20세기 초까지 이곳

분트의 실험실에서 훈련받은 학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에 프랑스 사회학의 대가가 된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도 새 사회과학 운동을 전개하기(박학위 취득전) 전 28세의 

젊은 나이에 분트의 실험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분트의 제자들 목록 일부를 보면, 독일에는 여러 사람이 있

었지만, 퀼페(O. Kuelpe)는 뷰르츠부르크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였고 미국인으로는 케텔(J. 

M. Cattell)은 미국의 최초의 심리학 교수가 됐고 스탠리 홀(Stanley Hall)은 아동 심리학의 

선구자역할을 나중에 했고, 뮨스터버그(Hugo Muensterberg)는 산업 심리학의 창시자가 됐

고, 티치너(E. B. Titchener)는 미국 내 코넬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하고 학습심리 

및 구성주의 심리학의 대가가 됐고, 위트머(Witmer)는 미국 내 최초인 심리 치료 클리닉을 

개설했고 영국인으로써 스피어만(Spearman)같은 사람은 요인 분석 방법과 상관법 이론가로

써 지능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것이죠. 당시 루마니아, 일본 학자도 독일에 와서 배우고 갔

습니다. 

  

6. 분트 실험실의 연구 프로그램

5-1강 file no.37

  분트에게는 심리현상의 인지, 정서, 동기가 그의 주요 주제였고, 이 셋을 고립시켜서 서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이 셋이 나중에 통합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고 그 것들이 어떻게 통합돼서 전체 마음을 이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서는 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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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추동시킨다고 해서 정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은 감각과 정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 마음의 모든 내용에는 정서가 항상 들어있고 둘을 떼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트가 강조한 것은 의식의 단일화에서 자발적 주의 과정을 강조했고, 모든 심

적 구속 개념은 의지와 연결해서 개념화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얘기

하겠지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각되고 그 내용이 파악되고 의

미가 파악되고 했을 때에, 그냥 수동적으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음

에서 자발적 의지, 수의과정이 나와서 그런 감각 내용을 통합하고 기존의 마음의 내용과 연

결하는 그런 능동적 과정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트의 심리학 실험실의 연구 프로그램(또는 연구접근)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심리학의 주제를 무엇들로 간주하고 이를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세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5-1강 file no.38

  분트의 연구 프로그램의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트는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직접적 경험의 이해를 그의 연구의 세 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즉, 간접적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주관적 경험의 내용

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학의 과제인데, 이것은 의식 요소가 감각에 기초해서 통합되는 그런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마음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감각 경험에서 무언가가 거기에 추가되어  마음의 내용을 만들어 낸다고 분트는 보았습니

다. 그리고 그 것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접적 경험이나 의식의 요소를 연구하는 방법은 자연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내성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내성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보고한다. 라고 보았고, 마음의 두 요소는 감각과 정서라고 보았고, 이러한 요소들은 두 개

의 질적 특성을 지니는데 하나는 강도(intensity), 다른 하나는 질(quality)입니다. 정서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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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차원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쾌, 불쾌(Pleasure/displeasure), 긴장과 이완

(Tension/relaxation),  흥분과 침전(Excitement/depression) 의 세 개의 차원으로 정서를 상

당히 요소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서의 3 속성이론).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 1

에서는 직접적 경험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5-1강 file no.39

다음에 프로그램 2에서는 각종 정보처리 과정에 관여된 특정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심리

학 실험실  연구의 한 주요 연구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강조되는 인지과정들은, 선택적 주의, 주

의에서 자율적 과정 및 통제 과정, 기억에서 덩이짓기(Clustering), 기타 과정들의 분리 접근 등

이었습니다. 반응시간 측정도 주요 연구 주제로서 각종 인지과정을 분리시키고 그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5-1강 file no.40

 분트의 실험 연구실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개의 주의관련 과정들을 강조를 했고, 기본 접근

은 각종 인지과정을 고립시키고 각 인지 과정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돈더스의 반응시간을 주로 적용해서 각 인지 과정을 고립시키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지속되

는가 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은 통각이었습니다. 통각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감각 자극에 

대해서 주의를 주어서 그 대상을 의식의 초점으로 가져와서 다른 마음의 내용과 통합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총체적인, 통합적인 과정을 통각(Apperception)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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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주제였습니다. 분트에 의하면 의식의 기본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 1. 

자극의 입력 2. 의식 내 범위의 자극의 지각, 3.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 4. 이를 통합하

는 통각, 5. 반응선택, 6.반응수행.

5-1강 file no.41

5-1강 file no.42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트는 심리 현상을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만 밝힐 수 없고 내성(introspection)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데 내성을 통해서 심리적 

내용을 완전히 밝힐 수 있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은 내성에 의해서 밝힐 수  

없고 인간의 마음의 사회문화적 특성, 이것을 별도로 연구해야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민속 심리학, 민족 심리학, 사회 심리학, 또는 문화 심리학이라고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Völker Psychologie (즉 Folk Psychology)’의 측면을 심리학이 연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분트는 말년에 한 열권의 책을 이에 대해서 쓰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현상

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사회 그 집단의 문화적 역사를 조사하고, 문화적 

맥락 하에서 그 사람의 또는 그 집단 사람들의 지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탐색해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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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문화의 네 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프로이트

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1강 file no.43

  문화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했을 때, 문화는 계속해서 변하고 발달하는데 그 변하고 발달

하는 데는 모티브가, 항상 집단적인 모티브가 역동으로써 놓여있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신화를 연구하고 두 번째는 언어를 연구

하고 세 번째는 그 사회의 도덕성을 연구함으로써 그 사회의 집단적인 심리 특성을 연구하

고 그 것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심리

학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말하자면 오늘날의 사회심리학, 문화심리학, 문화비교심리

학, 언어심리학 이런 것에 대한 바탕을 제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 연구 방법

5-1강 file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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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file no.45

  다음으로 분틔의 연구방법을 언급하겠습니다.  분트가 강조한 연구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

다. 

  첫째는 내성법이었습니다. 의식에 자극이 들어와서 그걸 의식하게 되는 또는 자극 없이 

의식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체험자가 내성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냥 막연한 주

먹구구식 방법이 아니라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하고 물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관찰

과 같을 정도로 엄밀하고 정확한 그런 관찰이 요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내성법이 외

적 세상에 대한 지각처럼 타당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내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훈련받은 관찰자만이 내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실험 상황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적절히 훈련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직접적 

경험과 매개적 경험의 구분이 가능한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하고 

무엇에 의해서 매개된 경험의 두 개를 구분 할 수 있는 사람, 의식 경험을 기억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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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사람. 엄격한 통제조건 하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반복하고 관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내성 관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분트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나 내성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는 언제 과정이 시작되는지 알아야하고 관찰자는 언제나 집중 주

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관찰은 여러 번 반복 할 수 있어야 하고 실험 조건

은 자극에 통제된 조작에 의해서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요구조

건은 관찰자 내성을 일만 번 반복 연습 해야 한다. 일만 번 반복 연습하지 않고는 과학적 

심리학의 객관적인 엄밀한 내성을 할 수 없다. 내성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만 번 이상의 

연습을 해야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실험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자연과학적 방법의 기초 방법이기에 자세

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역사적 분석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성 증거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내성자가 실험 상황에서 획득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내성법에서는 언어나 사고 측면을 제

외해서 다루었는데, 언어나 사고 같은 내적 과정에 대해서는 실험적 방법과 역사적 분석 방

법을 적용해야한다. 라고 분트는 주장했습니다. 언어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현상은 역사적 

문화적 분석을 통해서 심적 구조를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1강 file no.46

5-1강 file no.47

  이러한 접근이 심리학에서 민속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문화심리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심적 사건 중에서 사회, 문화, 언어 관련 내용은 자연현상에 대한 연

구처럼 실험실 상황에서 모두 연구 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분트의 이런 입장은 나중에 문화생태학이라든지 사회심리학이라

든지 사회 언어학, 인류학 등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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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트의 주요 공헌

  분트의 주요 공헌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의 공식적 실험실을 설립을 했고, 실제로 실험 

연구를 다량 산출했고, 첫 실험 심리학 학술지를 시작을 했고, 수많은 2세대 심리학자들을 

배출했고, 이 후의 실험 심리학의 모델을 제시를 했고, 미국 심리학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철학에서 독립시키고, 심리학 실험실을 창시하고 많은 실험을 했지만, 실

험 과학자로 보다는 이론 체계가의 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

조에 따라서 철학자의 본분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법이 심리 현상 모두에 

적합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안했고, 심리학 실험법은 외적 심리현상에, 그리고 내적 심리

현상에는 내성법과 문화적, 역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1982년에 출간된 [감각인식이론] 책에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심리학은 

제일 낮은 수준에서는 정신(심리)물리학과 같이 자극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감각 반응을 연

구하여야 하지만, 최상위 수준에서는 문화사, 도덕관, 언어 등을 민속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

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심리학 방법론으로서 발달적 방법, 비교동물학적 방법, 

내성적 방법, 연역적 방법, 통계적 방법, 실험적 방법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또 해야 한

다고 보았다. 

그가 심리학에서 시작한 실험적 방법이 중요하기는 하지, 심리적 사건 중에서 주로 감각과 

지각 영역에서 실험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다른 심리 현상들은 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의해 탐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과학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다원주의를 강

조한 한 융합과학 학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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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주-1회차 학습정리

5주 1회 차 학습 정리를 살펴보시면 이제 17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여러 사조들

이 분트에 의해서 수렴돼서 심리학을 실험과학으로 출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분트의 기

본 연구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분트의 심리학적 방법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으로써 5주 1회 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주 2회 차 에서는 분트가 구체적으로 심리현상에 대해서 어떤 이론들을 제시했는가 그것

을 간략히 살펴보고 분트의 제자들이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에 분트와

는 조금 다른 입장을 제시한 다른 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 1회 차 강의는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강 file no.49

------------------------------------------------------------------

===================================================================

[부록 : Wundt 관련 참고 문헌]

* 심리학사적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분트와 관련된 문헌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 분트가 심리학실험실을 창립한 사건의 (1879) 백주년 기념으로 1980년에 Wolfgang 

Bringman과 Ryan Tweney가 편집한 책, [Wundt Studies: A Centennial Collection]에 

21개의 챞터 글이 있고, 329-359 쪽에 분트 관련 여러 사진/그림들이 있으며, 349쪽에는 

분트의 심리학실험실이 3층에 있던 건물 그림이 있습니다. 분트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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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책을 참고하세요. (책소개 사이트:

http://books.google.co.kr/books/about/Wundt_studies.html?id=yGkQAQAAIAAJ&redir_es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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